
13. 11. 20. 인쇄 : 네이버 뉴스

news.naver.com/main/tool/print.nhn?oid=001&aid=0006605989 1/3

전직 주일대사들 "한일관계 최악…양국 쌍방 책임"
 | 기사입력 2013-11-19 18:11 | 최종수정 2013-11-19 19:41

신각수전 주일대사 <<연합뉴스DB>>

"도덕적 원칙과 현실적 국가이익 사이 최적 균형점을 찾아야"

(서울=연합뉴스) 김아람 기자 = 전직 주일본 한국대사들은 19일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관

계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데에는 양국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.

이날 서울대 일본연구소가 개소 9주년 기념으로 연 '한일관계의 어제와 내일을 묻다' 심

포지엄에 연사로 나선 신각수 전 주일대사와 최상용 전 주일대사는 이같이 한목소리로

강조하며 침착하고도 현명한 대처를 주문했다.

2011년 5월부터 2년간 주일대사를 지낸 신 전 대사는 "한일관계의 기조가 김대중·오부치

한일 파트너십 선언과 일본 내 한류 열풍 등을 계기로 좋아지다가 과거사 문제가 시지프

스의 신화처럼 반복돼 결국 퇴보하는 단계에 왔다"고 진단했다.

그는 "과거 5∼6차례 있었던 한일관계 악화 사례를 보면 대부분 원인이 일본에 있었는데

지금은 쌍방에 책임이 있다"라며 "박근혜 정부 들어 1년간 양자든, 다자든 한일 정상회담

이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점은 지금 한일관계가 굉장히 비정상적임을 단적으로 드러내는

것"이라고 말했다.

이어 "양국 관계가 아무리 나빠져도 공식·비공식 통로를 불문하고 대화와 소통은 유지해

야 한다"라며 "최후의 외교인 정상회담에 실패하면 한일관계는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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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"이라고 우려했다.

최상용전 주일대사 <<연합뉴스DB>>

또 신 전 대사는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면 그동안 양국 관계를 튼튼하게 해온 인적·문화교

류 등 비정치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살리고, 한국이 일본의 보수·우경화 문제에 침착하게

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.

2000∼2002년 주일대사를 역임한 최상용 전 대사는 지도자의 신중한 자세를 강조하며

"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 시 독도 방문은 한일관계에 최악의 영향을 끼쳤다"라며 "외교

부의 판단을 토대로 대통령의 입장이 나와야지 대통령 한마디로 외교가 바뀌는 것은 후

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사례"라고 지적했다.

이어 "일본 지도자들의 역사 관련 망언은 미래에도 없어지지 않을 것"이라며 "한국은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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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냉정하게 대응하면서 도덕적 원칙과 현실적 국가이익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

야 한다"고 당부했다.

최 전 대사는 "우리는 일본의 보수정권과 한국의 민주정권이 합의한 무라야마 담화와 한

일 파트너십 선언에서 약속한 그 이상을 요구하기보다 일본이 그 선언을 지키도록 요구

하고 그걸 어기면 항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"고 제안했다.

아울러 그는 "한일 관계를 양국관계로 한정하지 말고 세계 속의 관계로 프레임을 넓히고,

두 나라 사이에 있었던 좋은 유산을 되살리는 것이 우호관계를 개선하는 현실적인 답"이

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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